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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철도교량의 처짐은 차량 주행 안전성과 승차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허용기준을 제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교량 상부 방향으로의 솟음 또한 
동일한 이유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교량 솟음 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차량–궤도 상호작용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솟음이 차량 주행 안전성과 승차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솟음기준과 
관련된 주행안전 및 승차감 평가기준을 정립하였다. EMU와 KTX 차량을 대상으로 교량 
솟음량, 열차속도, 교량 경간장, 경간 수 등을 매개변수로 하여 상호작용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를 토대로 열차속도, 교량 경간장 및 경간 수별로 허용 가능한 솟음량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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